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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전에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미국의 노동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백년 동안의 인풀레이숀을 조정하여 비교했을 때  백년 전의 미국인들은 오늘 날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의  1/3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근로자들은 평균 일주에 50시간을 일했고 토요일도 4 시간 일했습니다.  전기를 시용한 가정은 세 집에 한집꼴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장은 5 가정 중 한 가정 꼴이었습니다.
백년 전에 미국의 인구는 1억명이었으니 지금의 1/3을 약간 밑도는 인구였습니다. 임대주택에서 생활한  인구와 자기 소유 주택에서 생활한 가구와의 비율은 80대 20이었습니다. 현재의 미국 가정은  그 비율이 36대 64입니다. 즉 현재는 자기 소유의 주택이세 생활하는 인구가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인구의 거의 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백년 전에는 극소수의 가정에 수도가 있었고 따뜻한 물이 수도에서 나오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2/3의 가정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석유 등불로 방을 비췄습니다.  남자들은 농사일과 직장일을 겸해야 했고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는 100,000 명단 61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이 100,000 명당 3.3명입니다.

백년 전에 미국인의 평균기대수명은 54.5세였습니다. 현재는 78.8세이고 영아 사망율은 백년 전에 10명 중 한 명이었지만 현재는 영아 사망율이 168명 중의 한 명입니다.  백년 전에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사와 육아에도 손이 모자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1920년의 통계에 의하먄 14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들은 남성의 23%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그 비율이 85%입니다. 여성근로자의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동률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정부에서 보육원과 유치원 비용을 원조하지만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제 손녀만 해도 엄마가 되기 전에는 패숀 잡지 기자로 좋은 직장에서 일했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은 아이들을 자기기 작접 기르겠다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세계 제 2차 대전 시절이었습니다. 석유 호롱블로 책을 읽었습니다. 전쟁 중에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학교에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백리가 넘는 조부모님을 찾아 뵙기 위하여 산고개를 여러개 넘어 걸어서 간 기억도 있습니다. 새끼 줄로 둘둘 말아 공을 만들어 축구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 겨울 동안 목욕한 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래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지수를 말한다면 그 때의 행복지수가 지금보다 높지 않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 여사의 말이 생각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깆고 평생을 산 헬렌 켈러씨는 말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끝 
